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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다문화 개방성, 고정관념,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김경희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Openness, Preoccupati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n Multicultural Efficacy of nursing students

Kyoung-He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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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개방성, 고정관념,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효능감의 정도를 알아보고, 다문화 효능감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다문화 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B, Y시
의 간호대학생 29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7년 5월 8일부터 5월 26일까지 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다문화 효능감은 평균 
3.92±0.54점 이었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은 연령(F=4.516, p=.012), 다문화 학생과의 수업경험(t=2.131, 
p=.034), 외국어 수강경험(t=2.133, p=.034), 외국인 친구(t=2.759, p=.006)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다문화 개방성, 고정
관념,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 효능감은 다문화 개방성(r=.396, p<.001), 다문화 
수용성(r=.471,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고정관념(r=-.464, p<.001)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문화 효능
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외국인 친구(t=2.021, p=.048), 고정관념(t=-6.363, p<.001), 다문화 수용성(t=6.122, p<.001)으로 
나타났고, 다문화 효능감을 35.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degree of multicultural openness, preoccupati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multicultural efficacy, the factors influencing of multicultural efficacy of nursing students and to
provide the basic data to increased multicultural efficacy. This research involved 299 nursing students in B and Y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8, 2017 to 28.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WIN 21.0 program. In results of the study, multiculture efficacy 
appeared as 3.92±0.54.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multicultural efficacy with age, experience of class with
multicultural students, experience of other languages class, foreign friends.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ulticultural efficacy and multicultural openness(r=.396, p<.001), between multicultural efficacy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r=.471, p<.001),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multicultural efficacy and preoccupation (r=-.464, p<.001).
Regression analysis showed 36.1% of variance in nursing students multicultural efficacy can by age, foreign friends,
preoccupati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rough this research requires the fellow study to determine the various 
factors affecting multicultural efficacy of nursing students.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ment education and program
that can enhance multicultural efficacy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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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다문화 사회화로의 진전은 혼인 적령자의 배우

자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인력의 공급을 증가시키며, 
새로운 사고와 정체성의 형성에도 기여하는 초국가적인 

연결망을 가능하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문화 사회

는 사회분열과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1]. 특
히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정도는 38개국 중에서 
21위로 상당히 취약하며[2],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란 다문화 자녀들이 청소년기를 거쳐 대학생이 됨으로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절실함을 나

타낸다[3]. 더 나아가 대학 졸업 후 취업과 함께 다양한 
민족 및 인종들과 직장생활, 심지어 결혼생활을 할 사회
문화 속에 대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인식과 태도의 중요

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에서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의 다

문화 사회에 대한 지식,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관심과 다
문화 대상자를 도우려는 적극적인 실천은 당면한 과제가 

되었다[4]. 또한 한국 사회에서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보
건의료 전문인력은 다양한 국적의 다문화 대상자를 만나

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에 대

한 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래의 간호사로 준비되는 간호대학생은 다문

화 사회의 다문화 대상자를 간호해야할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다문화 효능감이 준

비되어야 한다[5]. 다문화 효능감은 다문화 환경에 능동
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신감으로 다문화 효능감

이 부족할 경우 문화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대상자에 

대해 가지는 고정관념도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6]. 
다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

가 근거가 된다[7]. 다른 문화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 선
입견,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으나 간호대학생에게 있어 
다문화에 대한 수용이 아니라 고정관념과 차별이 있다면 

다문화를 수용하는 태도와 인식 수준에서 해결해야할 문

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효능감 
향상과 고정관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개방과 수용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문화 개방성은 다
른 나라 사람이나 문화를 알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고 수용성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어울려 지내고 만

나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문화 사
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 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상자를 한 사회의 구성

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8]. 다
문화 개방성과 수용성은 임상현장에서 다문화 대상자를 

돌보아야 할 간호사로서 갖추어야할 자질로서 학생간호

사에게 다문화 개방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은 다양한 실무현장 즉, 지역사회

보건의 모자보건사업 대상자, 학교에서의 다문화 가정 
자녀, 산업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등의 다문화 대상자[9]
를 만날 예비 전문 간호인력으로써 다양한 민족과 문화

를 접하고 협력하며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의 문화
적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간호를[10] 수행할 수 있는 준
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효능감과 관련된 연구

는 다문화 인식, 다문화 태도, 다문화 효능감[5], 다문화 
대상자에 대한 태도와 다문화 효능감[11], 다문화 감수
성과 다문화 효능감[12]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효능감과 관련된 연구는 다

문화 효능감 향상을 통한 다문화 대상자의 간호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개방성, 수용성, 다문화 고정관념 및 편견이 다문화 효능
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다문화 효능감의 향상을 
위한 중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다. 

1.2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다문화 효능감의 향상을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다문화 개방성, 고정관념, 다문화 개
방성, 다문화 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다문화 개방성, 고정관념, 다문화 개
방성, 다문화 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다문화 개방성, 고정관념, 다문화 개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개방성, 고정관념,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213

방성이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개방성, 다문화 고정
관념,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효능감의 정도를 알아보고,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 Y시의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
적을 설명하여 동의를 얻은 3개 간호학과에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후 동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
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연구 참여자의 권리, 익명성 보
장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설문지 참여는 언제든지 철
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 동의서에 서명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3.1.3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의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크기 .15, 예측변수 13개로 하였을 
때 필요한 대상자수는 131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17년 
5월 8일부터 5월 2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탈락률을 고
려하여 320부를 배부하여 310부를 회수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11부를 제외한 299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
다. 

2.3 연구도구

2.3.1 다문화 개방성

다문화 개방성은 인종, 종교, 문화의 다양성을 얼마나 
인정하고 받아들이는지, 지역사회나 이웃으로 외국 이주
민과의 공존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여기는지, 개방에 대
한 긍정적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여주는 인지적 신념이

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개방성을 측정하기 위해 An 
et al[13]이 개발한 한국형 다문화 수용성 척도(Korean 
Multi-culturalism Inventory:KMCI) 중 다문화 개방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고,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

우 그렇다’ 6점 까지의 6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다문화 개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문화 개방성 
척도는 An et al[1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 .88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 .82였다. 

2.3.2 고정관념

고정관념은 외국인이나 이주민에 대한 편견적 태도와 

고정관념 정도와 이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려는 차별적 행

동 경향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개방성을 측정하
기 위해 An et al[13]이 개발한 한국형 다문화 수용성 척
도(Korean Multi-culturalism Inventory:KMCI) 중 고정
관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6점 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고정관념과 차
별이 높음을 의미한다. 고정관념 척도는 An et al[13] 연
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 .89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 .90이었다. 

2.3.3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수용성은 문화적 차이, 문화다양성의 차원,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의 차원, 국민정체성, 시티즌십 차
원 등 세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14], 본 연구에서는 An et al[13]이 개발하여 사용한 도
구를 Kim[15]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이 도구는 다양성(6문항), 관계성(6문항), 보편성(6문
항)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에서 ‘매우 그렇다’ 5점 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15]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 .70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 .65였다.

2.3.4 다문화 효능감

다문화 효능감은 다문화와 관련된 자신감으로 다문화

와 관련된 개인의 지각된 능력수준을 의미하며[16] 개인
이 일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결과를 산출하는데 요구되는 

일련의 조치를 조직하고 실행해낼 수 있는 자기 확신의 

자신감과 신념을 말한다[17]. 본 연구에서 다문화 효능
감 척도는 Guyton, Wesche[18]에 의해 개발된 것을 
Lim, Oh[19]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한 도구에서 일
반기능, 수업기능, 인간관계 증진, 다문화 가정배려 등 4
개의 요인 14문항 중 수업기능 측면을 제외한 총 1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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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30 10.0

Female 269 90.0

Age

<20 139 46.5

20-22 126 42.1

>23  34 11.4

Religion
Have 115 38.5

Have not 184 61.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99)

Experience of class 
with Multicultural 
students

Had  70 23.4

Had not 229 76.6

Multicultural
class

Had 145 48.5

Had not 154 51.5

Experience of other 
languages class 

Had 262 87.6

Had not  37 12.4

Foreign friends
Have  44 14.7

Have not 255 85.3

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
을수록 다문화 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Lim[2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 .90이었다.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였고, 
대상자의 다문화 개방성, 다문화 고정관념, 다문화 수용
성, 다문화 효능감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
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개방성, 고정
관념,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효능감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분석은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다문화 개방성, 고정관념,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효능감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
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고,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의 변수는 더
미변수로 처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서 남자 30명(10.0%), 여자 269명(90.0%)으로 여
자가 많았다. 연령은 20세 미만이 139명(46.5%), 종교는 
무교가 184명(61.5%)으로 많았다. 다문화 학생과의 수
업 경험은 ‘없다’가 229명(76.6%), 다문화 관련 수업은 
‘없다’가 154명(51.5%)으로 많았다. 외국어 수강 경험은 
‘있다’가 262명(87.6%), 외국인 친구는 ‘없다’가 255명
(85.3%)으로 많았다.

3.2 연구대상자의 다문화 개방성, 고정관념,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효능감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다문화 개방성과 고정관념, 다문화 수
용성, 다문화 효능감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다문화 개
방성은 평균 4.25±0.95점이었고, 고정관념은 평균 
1.96±0.79점, 다문화 수용성은 평균 3.36±0.35점, 다문
화 효능감은 평균 3.92±0.542점으로 나타났다. 

Variable M±SD Min Max

Multicultural openness 4.25±0.95 1.75 6.00

Preoccupation 1.96±0.79 1.00 5.00

Multicultural acceptability 3.36±0.35 2.38 4.69

Multicultural efficacy 3.92±0.54 2.60 5.00

Table 2. Degree of Multicultural Openness, Preoccupati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Multicultural 
Efficacy                          (N=299)

3.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개방성, 고정관념,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

화 효능감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개방성, 고
정관념,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효능감의 차이는 Table 3
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개방성의 차이는 연
령(F=4.158, p=.017)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사후
분석에서는 20세 미만이 23세 이상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정관념의 차이는 다문
화 학생과의 수업경험(t=2.635, p=.009), 외국어 수강 경
험(t=2.425, p=.016)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일반
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는 연령(F=3.127, 
p=.045), 다문화 학생과의 수업경험(t=3.367, p=.001), 
다문화 관련 수업(t=2.518, p=.012)에서 유의한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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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Multicultural Openness Preoccupati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Multicultural 
Efficacy

M±SD
t/F
(p)

Scheff's
M±SD

t/F
(p)

Scheff's
M±SD t/F(p)

Scheff's M±SD t/F(p)
Scheff's

Gender
Male 3.97±0.96 1.713

(.088)
2.13±0.69 1.219

(.224)
3.29±0.34 1.174

(.241)
3.94±0.44 .239

(.811)Female 4.28±0.95 1.94±0.80 3.37±0.35 3.92±0.55

Age

<20a 4.40±0.91 4.158
(.017)
a>c

1.90±0.79 2.404
(.092)

-

3.38±0.35 3.127
(.045)

-

4.00±0.54 4.516
(.012)
a>c

20-22b 4.18±0.96 1.96±0.78 3.38±0.35 3.88±0.50

󰀄23c 3.92±1.01 2.23±0.84 3.22±0.35 3.72±0.62

Religion
Have 4.29±0.93 .616

(.538)
1.97±0.79 .153

(.879)
3.37±0.35 .236

(.814)
3.91±0.51 .293

(.770)Have not 4.22±0.97 1.96±0.80 3.36±0.35 3.93±0.56

Experience of class 
with Multicultural 

students

Had 4.48±0.90 2.328
(.021)

1.75±0.61 2.635
(.009)

3.48±0.35 3.367
(.001)

4.04±0.56 2.131
(.034)Had not 4.18±0.96 2.03±0.83 3.32±0.34 3.89±0.53

Multicultural
class

Had 4.29±0.94 .636
(.525)

1.99±0.83 .506
(.614)

3.41±0.35 2.518
(.012)

3.96±0.51 1.153
(.250)Had not 4.21±0.97 1.94±0.76 3.31±0.35 3.89±0.56

Experience of other 
languages class 

Had 4.26±0.94 .726
(.469)

1.92±0.77 2.425
(.016)

3.37±0.36 1.304
(.193)

3.95±0.53 2.133
(.034)Had not 4.14±1.07 2.26±0.91 3.29±0.30 3.75±0.56

Foreign friends
Have 4.48±0.95 1.732

(.084)
1.80±0.76 1.476

(.141)
3.45±0.36 1.841

(.067)
4.13±0.57 2.759

(.006)Have not 4.21±0.95 1.99±0.80 3.35±0.35 3.89±0.52

Table 3. Difference of Multicultural Openness, Preoccupati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Multicultural Effic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99)

나타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에
서 연령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사후분석에서는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
화 효능감의 차이는 연령(F=4.516, p=.012), 다문화 학
생과의 수업경험(t=2.131, p=.034), 외국어 수강 경험
(t=2.133, p=.034), 외국인 친구(t=2.759, p=.006)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분석에서 연령은 20세 미
만이 23세 이상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연구대상자의 다문화 개방성, 고정관념,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효능감과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다문화 개방성, 고정관념, 다문화 수용
성, 다문화 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다문화 효능감은 다문화 개방성
(r=.396, p<.001), 다문화 수용성(r=.471,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고정관념(r=-.464, p<.001)과는 부
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문화 개방성은 다문화 수용
성(r=.473,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고정관
념은 다문화 개방성(r=-.406, p<.001), 다문화 수용성
(r=-.250, p<.001)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Variable
Multicultural

openness
r(p)

Preoccupation
r(p)

Multicultural
acceptability

r(p)

Multicultur
al

efficacy
r(p)

Multicultural
openness 1

Preoccupation -.406
(<.001) 1

Multicultural
acceptability

.473
(<.001)

-.250
(<.001) 1

Multicultural
efficacy

.396
(<.001)

-.464
(.001)

.471
(.001) 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Multicultural Openness, 
Preoccupati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Multicultural Efficacy         (N=299)

3.5 연구대상자의 다문화 개방성, 고정관념,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자의 다문화 개방성, 고정관념, 다문화 수용
성이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5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

인하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다문화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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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3.043 .448 6.799 <.001

Age -.016 .012 -.062 -1.293 .197

Experience of class with Multicultural students* .044 .062 .034 .702 .483

Experience of other languages class* .079 .077 .048 1.023 .307

Foreign friends* .141 .073 .094 2.021 .048

Multicultural  openness .051 .032 .090 1.593 .112

Preoccupation -.223 .035 -.330 -6.368 <.001

Multicultural  acceptability .505 .082 .329 6.122 <.001

Adj R²=.355, F=24.392(p<.001)

*Dummy variables

Table 5. Factors influencing Multicultural Efficacy                                                       (N=299)

성, 고정관념, 다문화 수용성과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연령, 다문화 학생과의 수업 경험(없다=0, 
있다=1), 외국어 수강 경험(없다=0, 있다=1), 외국인 친
구(없다=0, 있다=1)를 더미변수 처리하고 투입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확인한 
결과, 모형의 독립성 검증에서 Durbin-watson은 1.840으
로 기준점 2에 매우 근접하여 잔차들간의 자기상관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은 적합하였다. 독립변수 간
의 다중 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 .683-.965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36-1.465로 모
두 10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
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다문화 효능감에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24.392, p<.001), 수정된 결
정계수(R2)는 .355로 설명력은 35.5%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외국인 

친구(t=2.021, p=.048), 고정관념(t=-6.368, p<.001), 다
문화 수용성(t=6.122, p<.001)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개방성, 고정관념, 다
문화 수용성, 다문화 효능감의 정도를 알아보고,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다문화 효능감은 평균 3.92점으로 나타나,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Kim, Lim[20]의 연구에서 나타난 3.55점 
보다는 높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21]의 연

구에서 나타난 4점보다는 낮았다. 대학에서는 다문화 유
학생들의 유입이 많아지고, 간호학과에서는 다문화 교양 
과목 신설을 통한 다문화 교육 등이 이루어져 다문화 효

능감이 높아질 수 있는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이 다문화 대상자를 단순하게 만나는 경험이

나 교과목 교육만으로는 다문화 효능감의 향상을 가져오

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미래의 간호사로 성장해
야 할 간호대학생은 다문화 대상자를 간호하기 위한 실

제적인 경험이 포함된 다문화 교육을 통해 다문화 효능

감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은 연령, 다문화 학

생과의 수업경험, 외국어 수강 경험, 외국인 친구에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Shin[22]의 연구에서 이웃에 다문화 가정유무, 다
문화 관련 행사 참여 유무, 임상실습 경험유무 등에서 차
이를 나타낸 결과와는 상이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으로 비교에

는 다소 한계가 있으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인식

의 차이에서 학년, 외국인 친구 유무[2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차이에서 외국어 수강 경험 유무, 외
국인과의 교류 경험, 외국인 친구 유무, 다문화 관련 수
업 경험의 결과[24]와는 유사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 
효능감은 다문화 인식, 문화적 역량 등과 함께 외국인 친
구, 외국어 수강경험, 다문화 관련 경험 등 다문화에 대
한 직접적인 경험이 다문화 효능감을 높일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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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는 반복연구를 통해 다문

화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와 학과는 외국어 이수 및 외국어 
능력 향상, 외국 문화체험, 자원봉사, 교과 외 활동 등
[21]과 같은 다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교과목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효능감은 다문화 개방성, 수용성과 정적 상관

관계를 나타냈는데, 다문화 효능감과 다문화 개방성이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25]와 유사하고 다문화 효
능감과 다문화 수용성이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

[26-27]와도 유사하다. 다문화 개방성은 다문화 사람과 
어울려 지내고 만나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 것[28]으로, 
다문화 수용성은 다문화 대상자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적 가치와 편견을 갖지 않고 다양한 인

종의 공존에 대한 협력과 개방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

[14][29]으로서 간호대학생이 다양한 대상자를 간호하기 
위해 가져야할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간호학과의 다
문화 교육이 교과과목으로 강의실에 한정되지 않고 다문화 
이론과 실습이 연계되고, 학교 내에서 유학생들과의 실
제적인 접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다문화 효능감은 고정관념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다문화 효능감과 고정관념이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

과[30]와 유사하다. 고정관념은 개인이나 집단과 특정 
대상에 대해 갖고 있는 왜곡된 신념이나 믿음으로서 관

련 대상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고 특정한 행동을 유발하

는데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고정관념은 다문
화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거리감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문제로 전이될 수도 있어 대학 과정에서 해결해

야 하는 선행과제라 할 것이다. 다문화에 대한 고정관념
은 형성되고 나면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어[31] 간호
대학생은 고정관념이 형성되기 전에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 경험에 노출되고,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유익한 
경험을[32] 통해 다문화 개방성과 수용성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외국인 친구, 

고정관념, 다문화 수용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외국인 친
구는 가족이나 친구, 지역사회, 학교 및 학원, 종교, 미디
어, 외국어, 여행 등과 같은 비형식적인 상황에서 자연스
럽게 겪는 다양한 경험이 다문화 수용과 개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32]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간호
대학생은 다문화 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다문화 대상자와 만날 수 있는 다문화 행사 참
여, 다문화 대상자와 관련된 자원봉사 등의 기회를 통하
여 다문화 대상자를 많이 접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은 고정관념을 줄이고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 풍습, 음식 체
험 프로그램, 언어 교육 등의 문화적 지식의 수준을 높이
고, 다문화 대상자와 함께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
한 프로그램을 모색[11]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다문
화 대상자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며 고정관념을 극

복한 다문화 간호를 제공할 수 있고, 다문화 대상자의 다
양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간호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개방성은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나타나지 않아 다문화 개방성이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확인된 결과[25]와는 차이를 보였
다. 다문화 개방성은 다른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개방적
일 수 있으므로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다문화 
개방성이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은 다문화 효능감 향상

을 위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려는 노력과 함께 다문화 대상자를 간호하기 위한 

훈련과 기술의 습득이 필요[33]함을 확인하였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개방성, 고정관념, 다
문화 수용성이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다문화 효능감의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

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대상자의 다문화 효
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외국인 친구, 고정관념, 
다문화 효능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일부 지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

여 간호대학생 전체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고, 다
문화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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